
2.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몸빵기획자’ 박상현입니다. 작년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저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찾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동안 문화예술 영역에서 다
양한 활동을 해오면서 저는 ‘나를 위한 프로젝트’를 해봤던 경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산으로 간 배’ 활동이 이 사건의 계기였습니다. 저는 뾰족함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둥그런 사
람보다는 뾰족한 사람이 재미있기에. 그런데 저는 뾰족함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배운적도 누
군가 알려준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뾰족함을 만드는 방법을 아는 건 나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질문을 던지며 꼬리에 꼬리를 물다보니 어느새 의도치 않게 나
의 뾰족함의 시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몸빵’이라는 단어의 발견이었습니다. 저
는 현장을 좋아합니다. 테이블 위에서 고민하기보다 직접 움직여 몸으로 부딪치면서 겪는 경
험을 재미있어 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몸빵기획자’라는 이름으로 이곳저곳 몸빵
하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계획세우고 만들고 있습니다. 

3. 본인이 가장 끈기 있게 시도 했지만 실패한 경험을 적어주셔요(이유포함)
정말 개인적인 서사 중에서는 투자가 있습니다. 저는 주식을 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남의 
말을 크게 믿지 않고 나의 경제적 신념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달랐
습니다. 과거 대학생시절 건축설계실에서 과제를 하던 도중 컴퓨터가 랜섬웨어 바이러스에 걸
리게 되어 4년치 데이터가 잠금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잠금을 풀고 싶다면 1비트코인을 입금
하라고 하더군요. 그때당시 1비트코인은 백만원이었습니다. 백만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4년
치의 데이터를 눈뜨고 코베였습니다.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시기 주변 여러사람들이 
가상화폐에 도전하였고, 제 귀에는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지금 1비트코인이 몇천만원이야” 
잊고 살았던 과거가 한순간에 다시 떠오르며 후회를 함과 동시에 바로 저는 비트코인에 도전
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하향곡선 배에 타게 되었고, 그 배는 
침몰해갔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저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다시 배는 뜬다는 
것을. 정말 끈기 있게 버텼지만, 현실에서의 궁핍에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믿음과 긍정회로는 
지금 당장의 내일의 삶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끈기를 저버리고 가상화폐의 세계를 탈
출하였고, 지금 저는 주식도, 가상화폐도 하지 않습니다.

4. 본인의 삶을 문화적으로 설명 부탁합니다.
저는 현재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 만남에 중독되어 우연을 찾아 떠다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연은 무엇일까요. ‘목적성 없이 만나게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땅 위에서 
마주치는 우연한 순간들을 어쩌면 우리가 만날 수 밖에 없었던 운명이 아니였을까 생각합니
다. 불확정성이 사건을 만들 때가 기획자의 본질인 수행적 과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 집안의 사물 중 가장 슬픈 사유가 있는 사물을 소개해 주세요.
작업실에서 내 집으로 이사온 커피포트. 작업실 오픈하면서 선물받은 커피포트는 근 2년간 정
말 쓸모가 있었지만, 나의 게으름과 관리 소홀로 잊혀졌던 커피포트가 새로운 나의 자취방 터
에 이사와 다시한번 기회가 생기는 줄 알았으나, 역시나 지금도 잊혀져 있습니다. 커피포트에
게 저는 두 번의 아픔을 선사했습니다. 이제는 세 번째 아픔보다는 행복을 줄 때가 되었습니
다. 당근으로요.



6. 단 10분만 주어지는 여행을 한다면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할 지를 상상해서 써주세요.
타자의 몸에 빙의되어 그 사람의 삶을 10분 동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 중 가장 빙의되고 싶
은 사람은 바로 연인입니다. 관계를 지속하고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은데 그 방법과 실행이 어
려습니다. 책을 읽고 친구들에게 자문을 받는다고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사
랑하고 함께하고 싶다면 그 사람의 삶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배려하는 본질적인 태도가 중요했
습니다. 그래서 빙의하여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보고 싶습니다. 

7. 농담 하나만 해주세요.
앞으로 눈뜨고 코베일 날이 없길 바랍니다.


